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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풀과 쑥 화분의 주 알레르겐에 대한 IgE 결합 성분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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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rpose: Ragweed and mugwort pollens are the major weed allergens that cause pollinosis in Korea. The IgE-binding components 
to these 2 pollens and their cross-reactivity have not been reported in Korea, while several reports had been made in Western coun-
tries. We investigated IgE-binding components to ragweed and mugwort pollens and their allergenic relationship in patients sensi-
tive to the 2 pollens.
Methods: We enrolled 33 allergic rhinitis patients with typical seasonal pollinosis symptoms in autumn and elevated serum specific 
IgE levels to ragweed and/or mugwort pollens (> 10 kU/L by ImmunoCAP). The protein bands of the 2 pollen extracts were deter-
mined using sodium dodecyl sulphate-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, and IgE immunoblot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-
mine the IgE-binding components of each pollen extract. Enzyme-linked immunosorbent assay (ELISA) inhibition and immunoblot 
inhibition tes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cross-reactivity between ragweed and mugwort pollen extracts.
Results: Eight IgE-binding components (9, 10, 11, 12, 27, 30, 38, and 80 kDa) were found in ragweed pollen extracts, of which 4 (38, 
11, 27, and 80 kDa) were major IgE-binding components. Eight IgE-binding components (10, 14, 16, 20–24, 26–30, 42, 60–66, and 
80–90 kDa) were found in mugwort pollen extracts, of which 2 components (26–30 and 20–24 kDa) were major IgE-binding com-
ponents. No significant inhibitions were noted between ragweed and mugwort pollen extracts by the ELISA inhibition test. No sig-
nificant changes were noted in IgE immunoblot inhibition analysis.
Conclusion: We identified 4 major IgE-binding components (38, 11, 35, 27, and 80 kDa) in ragweed pollens and 2 major IgE-binding 
components (26–30 and 20–24 kDa) in mugwort pollens. No cross-reactivity was found between ragweed and mugwort pollens. 
(Allergy Asthma Respir Dis 2014;2:337-34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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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  론

화분증은 화분이 원인 알레르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알레

르기비염, 천식, 결막염 및 아토피피부염을 일컬으며 국내에서는 주
로 봄, 가을에 발생한다.1,2) 우리나라에서 봄철 화분증을 일으키는 

가장 흔한 알레르겐은 수목 화분이고 가을철에는 잡초 화분이 주 
원인이다. 잡초 화분(weed pollen) 중 돼지풀(ragweed), 쑥(mug-
wort), 환삼덩굴(Japanese hop) 화분은 가을철 알레르기를 유발하

는 주요한 원인 항원이며 특히 돼지풀과 쑥은 같은 국화과(Astera-
ceae)에 속하며 동일한 계절에 화분증을 일으킨다. 국내에서 채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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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 잡초 화분 중 돼지풀, 쑥, 환삼덩굴 화분 수가 약 90%로 가장 
많으며,3) 총 공중 화분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, 화분에 
대한 감작률도 소아연령부터 증가하고 있다.4-6)

돼지풀 중 Ambrosia artemisiifolia와 Ambrosia elatior은 가장 
널리 퍼져 있는 Ambrosia 종이다. 이 두 종은 다른 돼지풀 종들과 
달리 감작된 집단에서 증상 발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화분이

다.7) 대부분의 Ambrosia 종은 북아메리카에 존재하며, 미국과 캐
나다에서는 아토피 환자의 약 45%가 돼지풀 알레르기 환자이다. 
우리나라는 돼지풀이 자생하지 않는 지역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
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널리 퍼졌으며,8) 현재는 우리나라 전역
에 자생하며 가을철에 알레르기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화분이

다.9)

한편, 쑥(Artemisia vulgaris)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외국

에서는 미국의 서부지방, 지중해 지역, 북부유럽 및 일본에 분포하

며 주로 가을에 화분이 발생한다. 유럽의 화분증 환자 중 10%–14%
가 쑥 화분에 감작되어 있다.10) 
돼지풀과 쑥 화분과 같은 잡초 화분은 그 발생량은 적으나 강력

한 알레르겐으로 작용할 수 있어 화분 알레르기 환자에게 주의해

야 할 식물로 보고된다.3) 따라서 유럽에서는 인종에 따라 다양한 
잡초 화분에 대한 IgE 결합 성분이 다양하게 보고된 바 있으나,10-12) 
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잡초 화분에 대한 주 IgE 결합 성분을 
보고한 연구가 없었다. 또한 돼지풀과 쑥 화분은 같은 종간에 강한 
교차반응이 있으며,13) 돼지풀과 쑥 화분 사이에는 교차반응성을 
보고한 결과도 있으나,14,15) Park 등16)과 Asero 등17)은 교차항원성이 
없다고 보고하였다. 이에 저자들은 국내에서 주요 원인 잡초 화분

인 쑥과 돼지풀 화분에 감작된 알레르기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돼
지풀 화분과 쑥 화분에 대한 주요 IgE 결합 성분을 규명하고, 이들 
혈청에서 두 화분 항원 사이의 교차반응성을 확인하였다.

대상 및 방법

1. 연구 대상

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알레르기비염 
환자들 중, 가을철에 비염 증상이 악화되며 ImmunoCAP (Thermo 
Fisher Scientific, Uppsala, Sweden)으로 측정한 돼지풀 혹은 쑥 화
분에 대한 강양성 반응(혈청 특이 IgE 값이 10 kU/L 이상)을 나타

낸 환자들을 대상으로 돼지풀 환자군(32명)과 쑥 환자군(33명)으
로 구분하였다. 대상 환자들의 혈청은 –80°C의 deep freezer에 보
관 후, 실험에 사용하였다.

2. 연구 방법

1) 화분 항원 추출

돼지풀 화분은 A. artemisiifolia (Allergon, Thermo Fisher Scien-

tific), 쑥 화분은 A. vulgaris (Allergon)을 구입하여 이전에 보고된 
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화분항원을 추출하였다.18) 간단히 기술하

면,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각 화분 1 g을 넣고 항원 추출액을 
원심 분리 후, 0.45-μm filter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. 분리된 화분

항원을 Bradford assay로 단백질 정량과 sodium dodecyl sulphate-
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(SDS-PAGE)로 단백질을 확인

한 후, 화분항원을 enzyme-linked immunosorbent assay (ELISA) 
억제시험(ELISA inhibition test), immunoblot 및 immunoblot 억제

시험에 이용하였다.

2) SDS-PAGE에 의한 화분 내 단백질 성분 확인

준비된 돼지풀 화분과 쑥 화분항원을 이전에 보고된 방법과 동
일한 방법으로 전기영동하여 화분 항원 단백질을 분리하였다.18)

3) IgE Immunoblot을 이용한 화분 내 IgE 결합 성분 분석

돼지풀과 쑥 화분항원 추출액을 SDS-PAGE법으로 항원 단백질

을 분리한 후, 단백질을 poly-vinyl difluoride membrane (PVDF 
membrane, Millipore Co., Bedford, MA, USA)에 전이시켰다. 단백

질이 전이된 각각의 PVDF membrane에 환자와 대조군의 혈청을 2
시간 동안 처리한 후, tris buffered saline-Tween 20 (TBST)로 세척

하고 biotinylated anti-human IgE 항체 (Vector Laboratories Inc., 
Burlingame, CA, USA)를 1：1,000 v/v로 희석하여 1시간 작용시켰

다. 이후 TBST로 세척한 후 AP conjugate substrate kit (Bio-Rad 
Laboratories Inc., Hercules, CA, USA)를 사용하여 이전에 보고된 
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IgE immunoblot을 시행하였다.18) IgE 결
합 단백대가 각 환자군의 50% 이상에서 나타나는 IgE binding 
component를 주 알레르겐으로 결정하였다.

4) ELISA 억제시험

5 μg/mL 농도의 화분 항원을 96 well microplate (Corning Inc., 
Corning, NY, USA)에 각 well당 100 μL씩 넣고 반응시켰다. Im-
munoCAP (Thermo Fisher Scientific) 측정 결과, 돼지풀 화분 항
원과 쑥 화분 항원에 대해서 동시에 10 kU/L을 초과하는 환자의 혈
청에 억제제로 돼지풀 화분 항원과 쑥 화분 항원을 각각 0, 1, 10, 
100 μg/mL씩 가하여 4˚C에서 12시간 이상 반응시켰다. 준비된 환
자 혈청으로 이전에 보고된 방법과 동일한 ELISA를 진행하여 각각

의 화분 항원에 결합하는 IgE 흡광도를 측정하여 특이 IgE 항체 결
합의 억제도(%)를 정하였다.18)

5) Immunoblot 억제시험

ImmunoCAP 측정 결과, 돼지풀 화분 항원과 쑥 화분 항원에 대
해서 동시에 10 kU/L을 초과하는 환자의 혈청에 억제제로 돼지풀 
화분 항원과 쑥 화분 항원을 각각 200 μg/mL씩 가하여 4˚C에서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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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이상 반응시켰다. SDS-PAGE 방법으로 각각의 화분 항원을 
40 μg/mL의 농도로 항원 단백질을 분리한 후, 전이시킨 PVDF 
membrane을 4-mm 간격으로 절단한 다음 절단된 각각의 mem-
brane에 비특이적 결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20% skim milk-TBST
를 이용하여 12시간 이상 4˚C에서 작용시켰다. 각각의 화분 항원을 
반응시킨 환자 혈청과 화분 항원을 반응시키지 않은 환자 혈청을 
절단된 각각의 membrane에 1 mL씩 넣어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

켰다. 그 후, 이전에 보고된 immunoblot 방법으로 단백대가 나타날 
때까지 반응시켰다.18) 억제제 반응 전후 IgE와 결합하는 성분의 결
합력을 비교하여 억제 유무를 판정하였다.

결  과

1.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

연구 대상자는 모두 알레르기비염 환자로, 돼지풀 혹은 쑥 화분 
항원에 대한 혈청 특이 IgE 값이 10 KU/L 이상이었다. 돼지풀 환자

군 32명과 쑥 환자군 33명의 임상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. 돼지풀 
환자군의 연령 분포는 22세에서 53세 사이, 남성 비율이 53.1%였으

며 쑥 환자군의 연령 분포는 22세에서 49세 사이였고 남성이 39.4%
를 차지하였다. 기관지 천식을 동반한 환자 비율은 돼지풀 환자군

이 40.6%, 쑥 환자군은 42.4%였다. 

2. SDS-PAGE법에 의한 화분 항원의 확인

돼지풀 화분 항원의 단백질은 약 9 kDa과 38 kDa에서 단백대가 
나타났으며, 이들은 과거 연구 결과에 보고된7) 분자량을 비교해보

면, 각각 Amb a 3와 Amb a 1/a 2로 생각한다. 쑥 화분 항원의 단백

질은 12, 14, 26, 35 kDa에서 단백대가 나타났으며 이들은 과거 연
구 결과에 보고된7) 분자량을 비교해 보면 각각 Art v 3, Art v 4, Art 
v 1, Art v 2로 생각된다(Fig. 1).

3. IgE Immunoblot에 의한 화분 항원의 결합 IgE 분석

돼지풀 화분 항원 내에는 9, 10, 11, 12, 27, 30, 38, 80 kDa의 IgE 결
합 단백대를 보였으며, 쑥 화분 항원 내에는 10, 14, 16, 20-24, 26–30, 
42, 60–66, 80–90 kDa의 IgE 결합 단백대가 관찰되었다(Fig. 2). 이 
단백대들 중 각 항원에서 전체 대상자 중 50% 이상의 환자에서 나
타나는 IgE 결합 단백대를 주 알레르겐(major allergen)으로 판정하

였을 때, 돼지풀 환자군 32명 중 28명(87.5%)은 돼지풀 화분 항원에

서 단백대 38 kDa에 IgE 항체와 결합하였으며, 다음으로 단백대 11 
kDa (81.3%), 27 kDa (62.5%), 80 kDa (56.3%) 등으로 IgE 항체와 결
합하였다(Fig. 3A). 쑥 환자군 33명 중 24명(72.7%)이 쑥 화분 항원

에서 단백대 26–30 kDa에 IgE 항체와 결합하였으며, 단백대 20–24 
kDa (69.7%)에 IgE가 결합하였다(Fig. 3B).

4. ELISA 억제시험에 의한 화분 결합 IgE 분석

돼지풀과 쑥 화분 항원에 대한 ImmunoCAP 검사 결과가 모두 
양성인 환자의 혈청을 대상으로 시행한 ELISA 억제시험 결과, 돼지

풀 화분항원에 결합한 IgE는 억제 농도 100 μg/mL에서 돼지풀 화
분항원에 의해 95%, 쑥 화분항원에 의해 9% 억제되었으며, 쑥 화분

항원에 결합한 IgE는 억제 농도 100 μg/mL에서 쑥 화분항원에 의
해 88%, 돼지풀 화분항원에 의해 12% 억제되었다(Fig. 4). 코팅된 화
분항원과 동일한 화분항원을 억제제로 넣어준 결과, 화분항원의 농
도가 1 μg/mL, 10 μg/mL, 100 μg/mL로 증가할수록 각각 최대 50% 

Table 1.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

Characteristic Ragweed (n= 32) Mugwort (n= 33)

Age (yr) 37.7± 15.5 35.4± 13.4
Male sex 17 (53.1) 13 (39.4)
AR 32 (100) 33 (100)
AR combined with BA 13 (40.6) 14 (42.4)
Total IgE (IU/mL)* 1,441.7± 1,263.7 559.7± 514.7
ECP (μg/L) 40.6± 37.2 37.5± 40.2
Atopy (presence, %)† 24/24 (100) 26/26 (100)

Values are presented as mean±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(%). 
AR, allergic rhinitis; BA, bronchial asthma; ECP, eosinophil cationic protein.
*Total IgE are presented as geometric mean± geometric standard deviation. †Atopy 
was defined for subjects who had more than one positive response to common in-
halant allergens (i.e., tree mixture, grass mixture, mugwort, ragweed, cat fur, dog fur, 
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, Dermatophagoides farina, and Alternaria) 
on the skin prick test. count number/valid number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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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

80

52

39

28

19

13

9

Amb a 1/2 (38 kDa)

Amb a 3 (9 kDa)

Art v 2 (35 kDa)

Art v 4 (14 kDa)

Art v 3 (12 kDa)

Art v 1 (26 kDa)

kDa M W1 W6

Fig. 1. Sodium dodecyl sulphate-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findings of 
ragweed and mugwort pollen extracts. M, marker; W1, ragweed; W6, mug-
wor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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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의 유의한 억제 증가를 관찰하였으나 반응시킨 화분 항원과 
다른 화분 항원을 억제제로 넣었을 때는 억제도가 50% 이하로 관

찰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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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2. IgE immunoblot analysis of ragweed (A) and mugwort (B) pollen extracts using serum samples from allergic rhinitis patents. M, marker; B, blank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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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Immunoblot 억제시험에 의한 화분 결합 IgE 분석

돼지풀과 쑥 화분항원에 대한 ImmunoCAP 검사 결과가 모두 
양성인 환자의 혈청을 대상으로 시행한 immunoblot 억제시험 결
과, 돼지풀 화분항원에 결합한 IgE는 억제 농도 200 μg/mL에서 돼
지풀 화분항원에 의해 대부분의 단백대가 사라졌으며, 특히, IgE 
결합 단백대 중에 50% 이상 나타난 38, 11, 27, 80 kDa의 단백대가 
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. 억제 농도 200 μg/mL 쑥 화분항원에 
의해 일부 감소하는 단백대가 있었으나, 돼지풀 화분의 주 알레르

겐인 38 kDa의 단백대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(Fig. 5A).
쑥 화분항원에 결합한 IgE는 억제 농도 200 μg/mL에서 쑥 화분

항원에 의해서 대부분의 단백대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, IgE 결
합 단백대가 가장 많이 나타난 26–30 kDa의 단백대는 사라지거나 
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. 억제 농도 200 μg/mL 돼지풀 화분항원

에 의해서는 쑥 화분항원에 결합한 IgE의 단백대의 변화가 관찰되

지 않았으며 특히, 돼지풀 화분항원에 의해서 주 알레르겐인 26–30 
kDa과 20–24 kDa의 결합력의 변화는 없었다(Fig. 5B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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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4.  IgE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inhibition results for ragweed (A) and mugwort (B) pollen extracts coated wells with serial additions of ragweed pol-
len extracts or mugwort pollen extracts from the patients having high specific IgE to ragweed and mugwort pollen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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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5. IgE immunoblot inhibition results of ragweed (A) and mugwort (B) pollen extracts. Ragweed (A) and mugwort (B) pollen extracts were transferred to poly-viny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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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  찰

돼지풀과 쑥은 식물학적으로 국화과(Composite famly)에 속하

며 우리나라 가을철 알레르기성 화분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식물이

다. 국내에서 보고된 잡초 화분에 대한 감작률은 1999년 4.1%, 2001
년 6.3%, 2009년 7.1%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,8) 이들 
잡초 화분 중 쑥에 대한 감작률은 1999년 11.3%, 2005년 13.1%, 
2008년 15.2%로, 돼지풀에 대한 감작률은 각각 8.2%, 9.3%, 10.9%
로 증가되었다.1) 잡초 화분에 대한 감작률 변화와 잡초 화분항원에 
대한 주 알레르겐 및 IgE 결합 성분에 대한 다양한 국외 보고가 있
었고,10,12,19) Moverare 등11)은 쑥 화분에 감작된 유럽의 여러 나라 환
자들에서 주 알레르겐에 대한 IgE 반응의 빈도와 패턴을 비교 조사

한 결과, 지역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. 이에 저자들은 우리

나라 성인 알레르기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잡초 화분 중 국내에서 
주요 원인 알레르겐으로 알려진 돼지풀과 쑥 화분의 IgE 결합 성분 
및 주 알레르겐을 조사하고 동시에 두 화분 간의 교차반응성 유무

를 조사하였다.
IgE immunoblot을 통해 대상 환자군의 50% 이상에서 IgE와 결

합하는 단백대를 나타내는 항원을 주 알레르겐(major allergen)으
로 정하였을 때, 돼지풀 화분항원에서 4개(38, 11, 27, 80 kDa)가 관
찰되었고, 쑥 화분항원은 2개(26–30과 20–24 kDa)로 확인하였다. 
따라서 저자들은 이 IgE 결합 성분들이 국내에서 돼지풀과 쑥 화
분 항원에 감작된 환자들의 병인기전에 관여하는 주 알레르겐으로 
생각한다.
돼지풀 화분 내에는 최소한 52개의 항원이 있으나, 돼지풀 화분

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혈청에서 돼지풀 화분에 결합하는 
IgE 성분은 22개 항원이다.9) 이들 중 돼지풀 화분의 주 항원으로 알
려져 있는 Amb a 1은 높은 알레르기 성상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돼
지풀 화분항원에 감작된 환자의 약 90%에서 나타나며, 돼지풀 화
분의 알레르기 세기의 90%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.20) Amb 
a 1의 분자량은 약 38 kDa이나, 이는 단백질의 분해를 통해서 각각 
26 kDa과 12 kDa으로 나타나며 이들 또한 각각 알레르겐으로서의 
활동성을 포함하고 있다.7) 중국 베이징 지역에서 보고한 결과에 따
르면, 알레르기비염 환자에서 잡초 화분에 대한 IgE 반응 패턴을 
조사한 결과, 이들 환자의 26%가 돼지풀 화분에 양성 반응을 보였
으며, 이들 중 38%가 Amb a 1에 IgE 항체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

다.12) 측정 방법을 비교하면, 전자의 경우 ADVIA Centaur immu-
noassay system으로, 본 연구에서는 IgE immunoblot 방법으로 반
응 패턴을 조사하여 둘 간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였으나, 돼지풀 화
분에 IgE 양성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 중에서 Amb a 1에 대한 양성

률이 가장 높아 주 알레르겐으로 확인되었다. 한편, 국내 알레르기

비염 환자에서 돼지풀의 주 알레르겐인 Amb a 1에 대한 양성률은 
87.5%로 다른 아시아 지역인 중국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된 결과보

다 높았다. 이러한 결과에 대해, 저자들은 중국에서는 A. artemisi-
ifolia (Short ragweed), Ambrosia trifida (Giant ragweed), Ambro-
sia psilostachya (Western ragweed), Ambrosia bidentata (South-
ern ragweed) 등 다양한 돼지풀 종이 서식하고 있어 A. artemisiifo-
lia에 대한 감작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된 반면 국내에서는 A. 
artermisiifolia와 A. trifida 두 종류가 널리 분포하고 있어 A. ar-
termisiifolia에 대한 감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생각한다.9) 또
한 돼지풀 화분의 번식이 급증하고 화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
돼지풀 화분에 대한 감작률도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였다.8) 
쑥 화분의 주 알레르겐은 Art v 1이며, 그 분자량은 24–28 kDa로 

관찰되었으며, 쑥 화분 알레르기 환자의 약 95% 이상에서 Art v 1에 
IgE 양성 반응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.7,21) 중국의 연구 결과에 
따르면, 알레르기비염 환자의 88%가 쑥 화분에 IgE 양성 반응을 보
였으며, 이들 중 Art v 1에 대한 양성률이 82%로 보고하면서 이 성
분이 A. vulgaris의 주 알레르겐임을 확인하였다.12) 또한 독일의 쑥 
화분 알레르기 환자들에서 IgE 결합 패턴을 분석한 결과, 환자의 
88%가 IgE 결합 단백대가 확인되었으며, 이들 중 ELISA로 측정한 
Art v 1에 대한 IgE 양성률은 79%였다.10) 이는 다른 유사한 연구들

에서도 쑥 화분 알레르기 환자의 79%–95%에서 Art v 1에 대한 양
성률을 나타내어, 이러한 결과는 지역과 관계없이 Art v 1이 쑥 화
분의 주 알레르겐임을 시사하는 소견이다.22,23) 본 연구에서 국내 알
레르기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주 알레르겐을 조사한 결과, 26–30 
kDa의 단백대가 72.7%로 나타났으며, 이는 이전 연구 결과에 보고

된 분자량과 비교해보면 Art v 1으로 생각된다. 따라서 쑥 화분에 
감작된 국내 알레르기비염 환자들에서도 주 알레르겐에 대한 양성

률은 유럽이나 중국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.
돼지풀과 쑥 화분항원의 IgE 교차반응성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

은 일부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. 몇몇 연구에서는 돼지풀과 쑥의 
주 알레르겐 사이에 교차반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보고

되었다.15,24) 이들은 돼지풀과 쑥 화분의 알레르겐이 항원 구조(an-
tigenic structure)를 공유하기 때문에 교차반응성이 있다고 보고하

였으나,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에서는 돼지풀과 쑥 화분의 주 알레

르겐인 Amb a 1과 Art v 1은 구조적으로 항원성을 공유하지 않으

며 교차반응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.7,10,16) 또한 돼지풀과 쑥 화분

에 대한 동시에 감작을 나타낸 환자의 경우 두 항원 간의 교차반응

이 아닌, 각각의 잡초 항원의 주 알레르겐에 대한 반응에 의할 가능

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었다.25) 돼지풀과 쑥은 동일한 종 내에는 강
한 교차반응이 있으나,15) 돼지풀과 쑥 화분에 모두 감작된 환자에

서 immunoblot 억제시험 결과, 돼지풀 화분항원을 억제제로 넣었
을 때 쑥 화분항원에 IgE 반응이 거의 감소되지 않는 소견이 관찰

되었다.17) 본 연구에서도 국내 알레르기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두 가
지 연구 방법인 ELISA 억제시험과 IgE immunoblot 억제시험을 이
용하여 두 화분 간의 교차항원성을 확인해 본 결과, 교차반응성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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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, 이는 대부분의 기존 보고들과 일치한

다.7,10,16) 이러한 결과는 비록 돼지풀과 쑥이 거의 동일한 개화기를 
보이지만 교차반응이 없으므로, 두 화분종에 동시에 감작된 환자

의 면역 치료제 처방 시, 각각의 항원을 포함시켜야 하는 근거 자료

가 된다.
결론적으로,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알레르기비염 환자의 혈청

에서 돼지풀 화분항원에 대한 주 IgE 결합 성분으로 38 kDa 
(87.5%), 11 kDa (81.3%), 27 kDa (62.5%), 80 kDa (56.3%)을 확인하

였으며, 쑥 화분항원의 경우 28 kDa (72.7%)과 20–24 kDa (69.7%)
을 확인하였다. 또한 ELISA 억제시험과 Immunoblot 억제시험 결
과, 돼지풀 화분과 쑥 화분 항원 간에는 교차반응 존재 가능성이 
매우 낮다고 생각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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